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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국어 사전의 뜻풀이 

다의 구분파 순서의 문제 

01 기 동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 다의어의 정의 

한 낱말이 여러 가지의 뭇을 가칠 째 이러한 낱말은 다의어라고 불린 

다. 좀더 청확하게 말하자면， 할 혈댄의 낱말이 여러 가지의 돗을 가칠 

때 이것을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문제가 었다. 

예로서 우리라는 형태의 낱말이 있고， 이 형태와 관련원 다음 세 가지의 

돗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CD정송을 가두어 푸는 곳.(ID화자가 자신을 포 

함한 우리를 가리키는 말.<ID기와를 제는 단위， 이 경우 f란를 다의어라 

고 할 수 있을 것언가? 현대 우리말 화차의 직관으로 보변 호란는 한 낱 

말이 아니라 셰 개의 별개의 낱말로 간주가 완다. 이 청우의 f린는 다의 

어가 아니라 같은 말음을 가겼으나 그 뭇이 서로 다른 통음이의어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 형태의 낱말이 있고， 이와 관련펀 여러 가지의 

뭇이 있을 때， 이 낱말을 다의어로 볼 것언가 아니면 통음이의어로 볼 것 

인가? 그리고 이 두 부류의 낱말을 갈라 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언가? 

한 형태의 낱말에 여러 가지의 뭇이 관련되는 모든 청우를 우리는 다의에 

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뭇’은 좀더 제한척으로 갱의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얼차적으로 ‘여려 가치의 뭇’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으로 제한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의 뭇은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될 수 있 

는가? 여러 가지의 돗이 서로 관련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식 관계이다. 어느 뭇 의미 1이 있고 이와 관련된 돗 의마2 

가 있다고 할 때， 의 p127} 의미 1보다 추상적이거나 도식적이연 의미 l과 의; 

미 2는 도식 관계에 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의마 확대이다. 어느뭇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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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이 었고， 또 이와 관련된 돗 의미 3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의미 3의 뭇은 

의미 I의 뭇이 확대 해석되어 나온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었다. 위에서 

살며본 두 가지의 방법이 실제 예에 어떻게 척용될 수 있는지 영어 다의 

어 동사 얀므올 예로 、흘어서 살펴보」차. ‘ 

이 동샤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뭇으로 쓰언 

다. 그러나 이 뭇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1) He ran dov.iri the road.- 이 

(그는 그 길올 따라 랄려갖다. ) 

(1)에 쓰언 띄프은 가장 원형적언 쓰임일 것이다. 이 원형척으로 쓰인 

run 의 개념 바탕에는 의지척으로 움직이는 사랍이 있고， 이 사랑은 둔 

말올 빨리 움직여서 장소 이동을 한다. 다음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며 동물은 두 발이 아니라 네 말을 가지고 움직인다. 

(2) The dog ran after the ca t. 

(그 개는 그 고양이 뒤를 쫓아갔다. ) 

훨형켜，언 run 의 -움직임에는 두 발이 쓰이나， 네 발이 쓰이는 개의 빠른 움 

직엄에도 t:UI) 01 쓰인‘다. (2)에 쓰언 run 은 (1)에 쓰언 ，run 의 움직엄이 
확대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쓰언 tun 의 웅직임에는 발이 쓰인 것이 아니라 바퀴를 가진 

물건이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도 쓰였음을 볼 수 있다. 

, (3) ,Trains. run on. rails. ' 

. (기차는 션로 위흘 닿린다. ) 

영)쩨 쓰언 rún 은 (1)과 (2)에 쓰언 run 보다 훨씬 더 추상척 이 다. 즉 

(3)의 ruñ 은 발뿐만아니라 발파 같은 기능을 하는 개체가- 쓰안 움직엄 

에도 척용되어 있다. 다음 (4)에 쓰언 run 의 의미는 좀 더 추상적임을 알 

수가있다. 

, (4) Rivers , rqn t。 야le sea. 
(강틀도 바다로 흐른다，，) , 

(4-)에 쓰안 run 에는 발이나 바퀴 같은 것이 없이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 

이다. 그러나 움직임의 수단은 발이나 바해가 아니지만， ‘ 빼면 웅직염의 

외미는 그대로 남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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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run 에는 장소 이동의 뭇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ruη 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어 제자리에서의 빠른 움직염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 

인다: 

(5) The engine is running.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 

위에서 살펴본 run 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있다. 

〈그림 1> 

굵은 션으로 펀 네모는원형척인 의미를 나타낸다. 설션화살표는 도석 

관계를 나타내고 정선 화살표는 확대 관계를 나타낸다. 맨 위에 있는 [빠 

른 움직임]은 [장소 이통의 빠른 움직엄]이나 [제자리의 빡른 웅직영]의 

도식이 된다. 또 [장소 이동의 빠른 움직엄]은 [두 발이 쓰언 빠른 움직임] 

과 〔네 말이 쓰인 빠른 움직임]의 도식이 된다[제자리의 빠른 움직 

염]은 [장소 이동의 빠른 움직 엄]에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날말이 다의어이연 도식이나 확대 관계에 의해서 여러 의미가 망 

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통사 지다 

위에서 우리는 다의어란 한 형태의 낱말이 여러 가지의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첨에서 우려말 낱말 몇 개 

를 살펴보면서 이 낱말이 다의어연치 동음이의어안치를 살펴보겠다. 사전 

에서 아 무 부류의 낱말은 머리어로 구별되고 있다. 다의어의 경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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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하나 섣고 그 볕에 여러 가지의 돗을 열거하고， 동음이의어의 경 

우， 각 돗에 해당되는 머리어를 따로 싣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서 

다의어로 취급된 것이 실제 다의어이냐? 또 동음이의어로 질려 있는 것 

이 질제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느냐를 살펴봉 가치가 있다. 후자에 속하 

는 예로 진단를 살펴보겠다. 사천에서 진단는 통음이의어로 취급되어 다 

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지다’ 탬 젖이 붕에 저절로 나오다. 

지다i 댐 <D그늘이 생치거나. 큰 비로 몰아 많게 되다. (장마카 지다). ~셔로훤수 

가 되다. (원수 지다). @없던 것이 새로 생커다. (옐혹이 지다). @보통보다 

특정이 두드러치다. 

지다’ 탬 @해냐 달이 셔쪽ξ로 념어가다. (치는 해). ~꽃， 잎 퉁이 시들어 옐어지 

다. (꽃쳐볍 지다). @거죽에 묻어 있거나 붙어 있던 것이 없어지다. (예가 지 

다). 

지다‘ 탬 <D써웅 • 겨루기 둥에서 상대를 이껴지 못하다. (야구시합에 지다). (2)민사 

채판에 패소하다. (소송에 지다). @폴가피해 양보하다. (내가 졌다) . 

지다S 돋BCD둥지다.(2)지게냐 물건을 둥에 얹다.@냥에게 빚융 얻거나 하여 갚 

올 의무흘 가치다.@어떤 책임율 맡다. (책입융 지고 얼하다). 

위에서 진단는 다섯 개의 동음이의어로 취급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다는 

이러한 동음이의어언가? 아니면 다의어인가? 먼저 자동사로 쓰인 진단 

부터 살펴보겠다. 만약 진단가 동음이의어라연 이플 뭇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러냐 칙관척으로 보아도 진단의 여러 뭇 사이에는 

관련성이 드려나 보인다. 

그러면 진단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 

가? 먼저 원형척으로 생각되는 뭇부터 살펴보자. 자동사로 쓰인 진단의 

네 가지의 돗가운데 진단의 의미를가장원형척으로나타내는것은진단? 

의 의미로 보인다. 진단S의 의미를 일반화하연 다음과 같다. 어떤 개체 

X가 있고， 이것이 어느 시점 (t‘)에서 yl 의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난어 

느 시첨 t" 에서는 yl 보다 낮은 y. 의 위치로 옮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을 도식화하연 다음과 같다. 

그렴 2 에 나타난 도식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척용이 된다. 해나 달이 

진다는 것은 해나 달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옴직이는 과정이다. 

또 꽃이나 잎이 지는 것도 이들이 위에서 아래로 융칙이는 과갱이다. 꽃 

이냐 잎은 나무에 붙어 있던 상태에서 아래로1 떨어지는 과청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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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 과정은 혜가 웃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과갱에도 확대된다. 즉 꽃이 

나 잎은 때와 다르고， 나무는 웃과 다르지만 좌단의 돗이 확대되어 때가 

지는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단l의 못을 살려보자. 여기셔도 어떤 개체가 아래로 움직이

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있는데， 진단1의 뭇이 진단3과 다른 점은 움직이는 

개체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인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주어진 액 

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찾아볼수있다. 그래셔 진단 

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진단2의 돗을 살펴보자. 진단2의 원형척인 돗은 어떤 개체가 빛을 

받아서 그 그림자가 아래 쪽에 나타나는 과정이다. 전표3의 의미에 비해 

독특한 점은 과갱의 결과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해가 지는 과정에 

서는 해가 움직여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늘이 지는 과정에 

서 그늘은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밑에 와 있는 결관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위에서 밑￡로 웅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있는 것A로 볼 수가 

있다. 그늘이 지는 과청은 도식적a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
、
、

〈그림 3) 

률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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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 지게 되연 지표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파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늘진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청으로부터， 그늘은 아니더라도 한 

표연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에도 확대된다. 옷이 얼룩이 지 

연 옷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파 다르게 되고， 어느 지역에 장마가 치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물키에 젖게 된다. 

다음A로 진단‘의 돗올 살펴보자. 한 낱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청은 우 

리의 경험과 밀정한 관계가 있다. 어느 사랑이 씨릅을 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지는 사람은 밑으로， 이기는 사랍은 외로 가게 된다. 이러한 경 

험에서부터 진단‘의 의마가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이러한 의미 확대에도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과정’의 의미는 그 

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형켜안 진단4의 의미로부터 육체 

척언 움직임이 개업되지 않는 소송 사건의 송돼에도진단가 확대 척용되는 

것으로볼수가있다. 

위에서 진단가 자동사로 쓰언 예를 살펴보았다. 사전에서는 이 진단를 

네 개의 통음이의어로 다루고 있으나i 이들의 의미 속에는 ‘위에서 아래로 

의 움직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는 동 

음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타동사로 쓰언 지다 

를 살펴보자. 진단가 다동사로 쓰이면， 그 개념 바탕에는 지는 사랑과 지 

이는 물건이 있다. 이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느 사람이 어 

떤 물건올 지게 되연， 지는 사람은 지는 물건의 밑으로 가게 된다. 이렇 

게 ‘ 보연 치다가 다통사로 쓰일 때에도 ‘위에서 볕으로 움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사천을 새로 만든다연 다의어 진단의 뭇을 어떤 방법으로 열거할 

수~있을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진단의 의미 

빈도수를 조사하여 빈도수의 차례대로 열거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가장 훤형척이라고 생각되는 뭇을 먼저 싣고， 원형에서 변이흰 뭇 

을 다음으로 싣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채로서는 진단의 의미 빈도수 

가 조사된 것이 없￡므로 원형에 의한 방법으로 순서를 정한다연 다음과 

같은 순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다 : 일반 의마 ; 어느 개체가 높은 곳에셔 낮은 곳으로 옮아가는 과갱 

구체척인 예 : 

@해나 달이 공중에서 지연a로 내려가다. 



@꽃이나 잎이 냐무에서 떨어져 내리다. 

@젖이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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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나 얼륙이 지표나 다른 표연에 생기다. 

@싹움에서 밑으로 가다. 

@어느 행위차가 물건을 통에 얹다. 

자동사 진단는다동사진f다형이 있다. 사천에서는 잔조단도 진단와 마 

찬가지로 동음이의어로 다루어서 다섯 개의 지우다를 열거하고 있다. 즉 

다섯 개의 자동사에 상당하는 타동사형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논 

의에 우리가 수긍을 한다연， 잔f-"4도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서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우다 :CD묻거나 풀어 있먼 것이 떨어지케 하다. 

@액체가 혈어지게 하다. 

@그늘 같은 것이 생기게 하다. 

@누가 싹웅에셔 지게 하다. 

@누가 다른 사랍으로 하여금 짐 같은 것을 지게 하다. 

진단의 청우에서와마찬가지로진조단의 경우에도 진죠단의 일반적인 의 

미를 찾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랍직한 방법A로 생각띈다. 그러연 진조단 

의 일반척인 의미는 무엇인가? 진단의 경우， 주어가 외부씌 힘을 입지 

않고 스스로 어떤 과청을 겪는 과정이다. 전조단의 경우， 좌단의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자가 더해진 과정이다. 이것응 개략척으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있겠다. 

맨 안쪽에 있는 네모꼴은 지다의 자동사 파정이고， 그 다음 네모꼴에는 

행위자가 있다. 이 행위자가 힘을 가하여 죄단의 과갱이 일어나게&한다. 

↑ 。 .0 ‘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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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호단로 표현되는 타동사의 파갱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단와 진죠단는 살핵보면서， 다의어의 특성올 살펴보 

았다. 다의어란 한 낱말이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의 돗을 갖는 낱말로 정 

의를 하였다. 이 청의에 의하연 진단와 진f단의 여러 뭇은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분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량단를 예 

로 들어서， 형용사와 동사 사이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아 

가서 한 다의어가 갖는 여러 의미 사이의 관계를 좀더 깊이 살펴보겠다. 

- 낱말의 뭇과 범주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범주화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이냐 사건을 우리짓는 청신 활동이다. 그리고 한 언어에 있는 모든 

낱말은 범주화의 반영이다. 우리 주위에 늘 볼수있는 칩을 생각해 보자. 

여러 종류의 수많은 집들이 있다. 기와정， 초가칩， 벽돌칩， 시멘트집이 

있고， 기와집 아래에는 또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칩이 있다. 이러한 

개체를 ‘집’으로 우리짓는 데에는 추상화의 작용이 개입된다. 서로 다른 

개체 가운데서 차이점은 무시하고 공통되는 속성을 찾아서 이 속성을 가 

치고 서로 다른 개체를 한 무리 속에 넣는 과정이 범주화 과정이다. 범주 

화는 물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늘 하는 과청 

이다. 찬단라는 행동을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이 공올 찰 때 발의 움직임 

이나 차이고 난 다음 공의 이옹은 서로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공을 찰 

해 각각의 발의 움직임이나 차는 전체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차 

이점은 무시하고， 어느 사랍의 발이 어느 물체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점 

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엄밀하게 보면 서로- 다른 행동을 같은 행동으로 무 

리를 짓는다. 

우리가 사불이나 사건을 어떻게 뱅주화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과제이다. 몇 가지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 

데 하나가 원형 모형설이다‘ 이 모형에 따르연 어떤 개체를 범주화할 때， 

어느 범주의 형태나 원형에 속하는 개체를 먼저 파악하고， 모양이나 기능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가 있으면 이것을 원형이 

속하는 범주에 넣는것으로 이해된다. 예로서， 새 범주를 생각해 보자. 우 

리 문화권에서 가장 원형적인 새는 참새가 되겠다. 원형에 속하는 개체는 

주어진 문화권에서 아기틀이 흔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개체이다. 먼저 참새가 새임을 알고난 다음， 독수리를 접한다고 생각해 보 

자. 참새와 독수리는 크기부터가 다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정도있다. 두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깃렬이 었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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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 애기가 닭을 본다고 생각해 보자. 닭은 참새와 독수리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참새와 독수리 사이의 유사성은 참새와 닭 사이의 유사성보 

다 훨씬 크다. 닭은 날개가 있지만 날 수가 없다. 그러연 닭도 새언가 아 

닌가? 보통 닭도 새로 범주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범주의 구조에 대해서 중요한 첨을 파악할 수 있다. 하 

나의 법주는 여러 가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원형척언， 가장 좋은 설례가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 

면， 어느 범주의 구성원들도 꼭같은 자격을 갖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색채어로서 예시가 될 수 있다. 빨강이라는 낱말 속에 포함 

되는 색채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빨강이라고 가리켜칠 수 있는 

잭채들이 많이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좋은 빨강색이지만 또 어떤 것 

은 좋은 빨강색에서 거리가 있는 색채도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범주화와 법주의 구조는 낱말의 의미에도 척용 

하여 볼 수 있다. 어느 한 낱말이 여러 가지의 관련된 돗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주어진 낱말의 원형척안 의미가 되고 다른 것 

은 원형과 거리가 있는 뭇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을 앞단를 예를 들어 

서 살펴보겠다. 및단는 다음과 갇이 자동사와 다통사로 분류되고 각각은 

여러 가지의 뭇을 갖는 것으로 실려 었다. 

맞다l 탬 @툴리지 않게 되다(시계가 맞다). ~어울리다. 조화하다(운에 맞는 생활) . 

@마음에나 업맛에 툴다(업에 맞는 역). @물건파 물건이 틈이 없이 서로 

닿다. (밭에 맞는 신). @합치하다. 하나가 되다. (장단이 맞다). @손해가 되 

지 않다(수지가 맞다). (j)겨눈 곳이 목표에 똑바록 닿다(청룡~로 맞다). @ 

서로 통하닥(마융에 맞는 친쿠) • 

맞다2 탬 @오는 사랑을 기다려 받아들이다(손녕융 맞다). ~자연히 돌아오는 철 

이나 달을 당하다(생일올 맞다). @불러셔 오게 하다(가갱교사흩 맞다). @)가 

측의 일원으로 데려오다(아내흘 맞다). @내려오는 비나 눈 둥을 옴으로 받 

마(비흘 맞다). @째리는 애나 총알 같은 것올 그대로받다(매흘 맞다). (j)어 

떤 얼올 당하다(도둑율 맞다). @주사 칭 따휘의 놓음을 당하다(칭을맞다) . 

@어떤 성척의 갱수률 받다(100정융 맞다). 

사전에는 자동사-타동샤의 순서로 맞단가 실려 있고， 이 샤전에 의하 

연 앞q는 두 가지의 풍사로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냐 이 낱말은 형 

용사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좀더 구체적응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말단의 개념 구조부터 살펴보자. 이 동사의 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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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는 움직 이는 개체가 있고 이ι 개체가 가 닿는 목표가 있다. 또 움직 

이는 개체의 출발지도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연 다음과 같다 : 

폈용- ζ醫
t l t2 t J 

〈그림 5) 

그림 5 에서 어느 시정 t l 에서 어느 개체 X는 목표에 떨어져 있다가 빠 

른 속도로 움직여서 빗나가지 않고 어느 시첨 t" 에서 목표의 청연에 가 

닿게 되는 파갱올 그린다. 이 개념 구조에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의 통사 

구조에 나타냐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움직이는 

개체는 주어로 나다날 수도 있고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목표도 주어 

나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념 구조의 창가자가 어떻게 

통사 구조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량단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다음 (7~8)에서와 같이 주어 자리에는 움직이는 개체나 목표가 올 수 

있다: 

(7) 가. 화살이 표척 에 맞았다. 

나. 표켜 이 화살에 맞았다. 

(8) 가. 총알이 활에 맞았다. 

냐. 활이 총알에 맞았다. 

(7~8)에 좌언 각각의 두 문장은 같은 객 관척 상황을 묘사하치 만 똑갇은 

것은 아니다. (가) 문장에서는 목표가 기준이 되고， (나) 문장에서는 움 

직이는 개체가 기준이 펀다. 

다음 예에서는 목표가 사람이면서 주어가 되는 예인데， 몇 가지의 변이 

형이 있다. 첫째， 주어는 전체와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부분은 주격 

초사나 옥척격 조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즉， 부분은 에나 롤과 같이 쓰 

일 수있다. 

(9) 가. 냐는 머리에 비률 맞았다. 

나. 냐는 돌맹이에 머리률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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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천체 

c::::> c::::> 

、‘~J、부분 

〈그림 6> 
다음 그렴 6 에서는 목표가 전체와 부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는 언 

제나 주어로 나타나지만 목표와 움직이는 개체는 에나 를과 같이 쓰언다; 
구체적￡로 (9 가)에서는 부분이 에와 같이 표현되고， 웅직이는 개체는 

릎과 같이 표현되었다. (9 나)에서는 움칙이는 개체가 에와 같이 표현되 

고， 목표가 릎과 같이 표현되었다. 다음도 (9)와 같은 표현이다. 

(10) 가. 그는 머리에 유단올 맞고 쓰려졌다. 

나. 그는 유탄에 머리흘 맞고 쓰허쳤다. 

(9~10)에서 센는 움직이는 개체와 목표 사이에 접속관계가 있음올 말해 

줄 뿐 이의 선행사가 도구언지 목표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또 를은 두 

개체 가운데 화자의 관성의 춧정이 가는 개체를 강조하는 데에 쓰이는 갯 
으로 보인다. 

다음 문장 (11)에서는 움직이는 개체가 온록와 같이 쓰였다. 

(11) 가. 그는 주걱 으로 뺨올 맞았다. 

나. 그는 막대기로 엉멍이흘 맞았다. 

위 문장의 은록 대신에 에도 쓰일 수 있다. 

(1 2) 가. 그는 주걱 에 함율 맞았다. 

냐. 그는 막대기에 엉덩이흩 맞았다. 

그러연 (11)과 (12)사이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1 1)에서와 같이 움직 

이는 개체가 은록와 같이 쓰이연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행위자가있고， 이 

행위자가 의식으로 도구를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2)에서와 같 

이 엔가 쓰이연 주걱이나 막대기는 행위자가 의식켜으로 쓰는 도구로 풀 

이되지 않는다. 이틀이 우연히 어느 목표에 가 닿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연 다음과 효단 : 맞다의 개념 구조에는 움 

직이는 개체， 이것이 가닿는 목표， 이것이 처음 있던 장소가 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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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람이나 그 밖의 유정적인 개체일 때에는 전체와 부분으로 나뉘어서 
표현될 수 있다.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개체는 물론， 목표 
도 될 수 있다. 조사 를과 함께 냐다날 수 있는 개체는 움직이는 개체는 
불론， 목표의 하위 부분이 훨 수 있다.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요 

소는 목표는 물론， 움직이는 개체도 될 수 있다. 움직이는 개체는 조사 
으록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기본척으로 두 개의 요소가 및단의 개념 구조 

에 들어 있으나 이것이 문장속에 짜여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하나의 개념 구조가 여러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체를 여 

려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언지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어 

느 유리잔에 물이 반쯤 들어 있올 때 이것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표현할 수있다. 

(13) 가. 잔에 물이 반쯤 틀어 있다. 

나. 잔이 반쯤 비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단가 타동사로 쏘일 혜의 세 가지의 뭇 C@,@,@) 

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란 하나의 개념 구조가 여러 가지 각도 

에서 표현되는 결과로 보았다. 그러연 치금까치 살펴보지 않은 뜻 CCî), <2), 

@， CÐ，(J))도 위의 개념 구조로 설명이 가능한가?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 

먼저， 손님을 량단에 쓰인 앞단의 돗을 살펴보자. 이 및단의 개념 구조 

에는 손념이 있고， 이 손님이 가서 만냐는 사람이 있다. 이 해 손님은 그 

림 5 의 움직이는 개체에 해당되고， 손닝을 대하는 사람은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손념을 및단에 쓰인 앞단도 개념 구조 (5)에 자연스럽게 수용 

될 수 있는 뭇이다. 이때 움직이는 개체는 손념일 수도 있고， 결혼으로 

가족의 새 일원일 수도 있고， 고용되어 오는 사람일 수 있다. 다시 말하 

연 및단는 오는 사랍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척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경 

우에 따라서는 도척과 같은 불청의 사람일 수도 었다. 

‘ 다음으로， 앞단의 자동사 용법 을 살펴 보자. 앞단가 자동사로 쓰일 때 

에는 움직이는 개체냐 목표가 주어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사 에와 같이 

쓰안다. 

(14) 가. 잘어 표척 에 맞았다. 

냐. 표척 이 화살에 맞았다. 

(15) 가. 발이 신에 꼭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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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신이 말에 꼭 맞는다. 

얼른 보면 (가)와 (나)의 두 표연은 꼭 같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실제 

에는 꼭 같지가 않다. (14가)와 (1 5가)의 경우 표적이 참조점이 되고， 이 

참조점에 살아 움직이는것으로 풀이되고， (14나)와 (1 5나)에는 화살이 참 

조정이 되고 이에 비추어서 표적이 기술된다.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ζ강 

〈그림 7) 

위에 주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은 척어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16) 가. 동그라미가 네모 위에 있다. 

냐. 네모가 동그라미 볕에 었다. 

다시 말하연，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른 원근법에서 기술될 수있다. (16 
가)의 경우 네모가 참조정이 되고， (16냐)의 경우 동그라미가참조정이 된 

다. (14)와 (15)의 두 표현도 주어진 상황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 

는예가 되겠다. 

다음으로 앞단의 형 용사 용법 을 살펴 보자. 우리 말에서 동사와 형 용사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는의 쓰임이다. 동사는 

이 형태소와 같이 쓰일 수 있으나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 다음 예를 살 

펴보자. 

(17) 가. 이 당이 맞다. (? 맞는다. ) 

나. 시간이 맞다. (?맞는다. )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모두 가능한 예가 있다 : 

(18) 가. 이 옷은 네게 쪽 맞다/맞는다. 

나. 이 음식 은 네 입 맛에 맞다/맞는다. 

위에서 살며본 간단한 기준에 따르면 앞단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옴 

을 알 수 있는데， 그러연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형용사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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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단는 동사 및단와 아무런 의미상의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인가? 

아니연 의비상 관련이 있는 낱말언가? 우리말에는 수가 많치는 않으냐 

몇몇 통사는 형태의 바캡이 없이 형용사로 쓰인다. (또 이것윤 형용사가 형 

태의 바행이 없이 동사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 파생의 순서가 문제가되는경 
우도 있겠으나 여커서는 이련 파생의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통사 

와 형용사 양쪽으로 쓰이는 낱말의 한 예로 프단를 들 수가 있다. 이 낱 

말은 다음파 같이 쓰언다. 다음 (19)에서는 통사로 쓰였고， (20)에서는 

형용사로 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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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이 나푸는 장 큰다. 

나. 그 아이는 많이 컸다. 

(20) 가. 이 나우는 매 우 크다. 

나. 그 아이는 핑장히 크다-

동사 프단는 어떤 개체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의 변화를 냐타 

이것도 다음과 갇이 그립 8 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먼저， 

낸다. 

허_----_현: C건 

〈그림 8) 

어느 시점 t‘에서 어느 개체 X는 주어진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 

시점 t2 에서는 그 크기가 늘어나 있고， 다음 시정 t" 에서는 t2 에서 

더 늘어냐 있다. 이렇게 X의 크기냐 부피 둥이 늘어나는 과정을 

크다가 나타낸다. 

형용사 르단는 동사의 바탕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춧정이 주어진다. 그 
림 8 에서 프묘의 과정에는 어느 변하는 개체가 있고， 이 개체의 첫 상태， 
충간의 여러 상태， 그리고 마지막 상태가 있다. 형용사 프단의 경우， 이 

마지막 단계만이 모습으로 드려나는 관계이다. 이것은 갇은 바탕에서 어 

떤 갯이 모읍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관계가 나 

타날 수 있음올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예로서， 원과 혹를 생각해 보자. 

다음 그렴 9 의 a 논 원을 나타내고， b 는 흔툴 나타낸다. 둘 다 같은 ， 바 

른
 다
 사
 

다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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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것예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차이가 난다. 왈 

의 경우， 전체가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혹의 경우 이것의 일부만이 모습 

으로 드러나 있다. 

b. 호 

〈그림 9) 

f 、、、\

、 --- -

통사 크다와 형용사 프단의 관계도 원과 호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둘다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으냐 아 가운데 모습으로 드러 

나는 부분이 다른 데서 차이가 생긴다. 

다시 동사 앞::l와 형용사 앞t:f-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동사와 형용 

사에 속하는 이 두 낱말이 같은 팔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연한 것으로 

볼Z수도 있겠으나， 통사 프단와 형용샤 프단 사이의 관계에 벼추어 보연 

두 품사의 낱말이 같은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로 보기 

가 어렵다. 

동샤 앞단는 그림 5 에서 도식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어느 움직이는 

개체가 있어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목표나 표척에 가 닿게 되는 과정 

올 그린다. 형용사 앞단는 동사 및단의 바탕 가운데 마지막 부분만이 모 

습으로 드러나는 관계이다. 형용사 뚱단는 다음과 같이 도식척으로 나타 

낼 수있다. 

드〉 ζ〉 현 
t~ t n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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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립에서 움직이는 개체가 목표에 가닿아 있는 부분만이 모습으로 드. 

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사 뚱단와 형용사 량단 사이의 관계는 동샤 

큰단와 형용사 크다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움직이는 개체가 어느 표척 안에 들어 있는 관계는 몇 가지의 의마로 

전이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냐는 어느 개체가 다른 개체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관계이고， 또 이것을 추상적인 돗으로도 전이되어 어떤 추상적 개 

체가 또 다른 추상적 개체가 가리키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나타낼 

다. 

(21) 가. 신이 발에 꼭 맞다. 

냐. 네 답이 청 당에 꼭 맞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및단는 자동사로도 쓰이는데， 많은 경우에꾀양 

쪽이 다 가능한 예도 많다. 

(22) 가. 내 시계는 꼭 맞다. 

나. 내 시계는 잘 맞는다. 

(23) 가. 계 산이 꼭 맞다. 

나. 계산이 꼭 맞는다. 

(24) 가. 그 일윤 그분의 취미에 맞다. 

나. 그 일은 그분의 취미에 맞는다. 

위와 같이 및단가 두 가지의 품사로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같은 개 

념을 바탕을 공유하기 해운일 것이다. 

3. 간추림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다의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다의어란 단순히 

여러 가지의 뭇을 가진 낱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로 관련된 뭇을 갖 

는 낱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다음 동사 지다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 

지의 뭇이 어떤 방법으로 관련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다의 경우， 이 

동사는 어떤 구체척인 개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이 원형적안 과청이 형판이 되어서 여러 가지의 경험 영역에 확대 척 

용이 되연서 여러 가지의 돗을 가지게 됨을 살펴보았다. 그 다옴 통사 맞 

다를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갖는 개념 바탕이 통사척으로 여려 가지의 

문형에 쓰이면서 서로 관련된 뭇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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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의어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글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방법을 따르연 

한 낱말이 갖는 여러 의미 사이의 관련성이 통찰력 있게 분석될 것으로 믿 

어진다. 

덧붙일 

이 글의 이 론적 바탕은 Ronald W. Langacker 교수가 개 발해 오고 있 

는 인지 문법 (Cognitive Grammar)인데， 이 문법에서는 우리의 일반 인지 

능력(의식， 지각. 개념화， 범주화， 기억 동)이 언어 능력과 벨래야 멜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믿으며， 언어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중심척이며， 나 

아가서 의미와 형태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이 글에 섣린 지다와 맞다의 사전 풀이는 이희승， 신기철 ·신용철의 사 

전에서 뽑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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